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큐렉소, 재활로봇 ‘모닝워크 S200’ 식약처 허가 획득
뇌졸중,척수손상 환자들의 보행능력 향상 보조...보행재활로봇 2세대 모델 국내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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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모닝워크 S200 제품사진

큐렉소는 차세대 보행재활로봇 ‘모닝워크(Morning Walk) S200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(MFDS)부터 인

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17일 밝혔다.

‘모닝워크 S200’은 큐렉소의 보행재활로봇 차기 모델로 16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(의료기

기 3등급, 허가명: 로봇보조정형용 운동장치)를 받았다.

큐렉소가 자체 개발한 ‘모닝워크’는 보행능력 회복을 위한 근육재건, 관절 운동기능 회복 등에 사용되

는 로봇시스템으로 외골격형 로봇에 비해 사용이 쉽고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. 안장 기반 형으로 질환

별 치료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 성인부터 소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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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이번 S200 모델은 ‘모닝워크’ 이전 버전의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환자 탑승 및 하차모

드, 보폭 조절 기능, 훈련 결과 리포트 기능 강화, VR모드 강화 등의 성능 및 치료 효율성을 개선한 제

품이다.

큐렉소의 로봇 개발을 총괄하는 이상훈 연구소장은 “모닝워크 S200은 여러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의

견을 수렴하여 더욱 발전시킨 차세대 모델로 크기는 더욱 작아지고, 환자 개개인 상태에 따라 적절

한 훈련을 가능토록 한다. 발판의 움직임을 통한 보행 구현과 착석형 체중 지지 방식을 적용하여 타 재

활로봇에 비해 치료 준비시간이 5분으로 단축되고 최첨단 IoT기술을 적용하는 등 업그레이드 했

다”며 “인허가가 완료되어 ‘모닝워크 S200’을 국내 시장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. 의료진에게

는 더 효율적이고 환자들에게는 더 빠른 재활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‘모닝워크’는 현재 국립재활원,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, 서울아산병원, 신촌세브란스병

원, 일산백병원, 중앙대병원,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, 울산대병원, 전북대병원, 진주프라임병원, 새롬

재활요양병원, 서송재활요양병원 등 국내 15개 의료기관에 보급돼 보행재활치료에 적용되고 있으

며, 작년에 인도네시아 3K에도 수출을 시작했다. 올해에는 경북권역재활병원 수주를 완료하기도 했

다.

큐렉소 이재준 대표는 “모닝워크 S200은 국내 인허가에 이어 현재 유럽 CE 인허가도 심사 중이며 이

외에도 인공관절 수술로봇 ‘큐비스-조인트’ 는 CE, 척추수술로봇 ‘큐비스-스파인’은 미국 FDA 승인 심

사를 진행중이다”라며 “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계속 판매망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으

로 구축하는게 올해 가장 큰 목표”라고 포부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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